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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8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 환경 변화는 '탈냉전'과 '기술 경쟁의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고르

바쵸프 등장 이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시작으로 최근 전략 핵무기 감축인 합의에 이르기까지 탈냉전이란 시대적

조류는 전후 기존 질서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몰고 왔고 새로운 정책 이슈들을 제기시켰다. 다른 한편 기술력이 새로

운 국가간 질서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함으로서 기술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치열한 '기술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그 결과 전략적 동맹(strategic alliances), 기술 공동체 형성(techno- regionalism), 자국 기술 보호

강화(techno-nationalism), 신국제 기술 규범(New Rules of the Game), 지적 소유권의 강화(New GATT), 환경 규제

(Green Round) 등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국제 기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탈냉전'과 '기술 경쟁의 심화'라는 파고 앞에서 세계는 지금 새로운 기술 개발 전략을 찾고 있다. 특히

냉전 체제의 한 극을 차지하고 있던 미국의 경우, 국가 경쟁력 문제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요

구가 가장 폭넓고 민감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막대한 국방 R&D 투자(연방 R&D의 60%)를 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프로그램(dual-use technologies)에 투입하고, 개발된 기술들은 효과적으로 상업화될 수 있도록 제

도적 메카니즘을 구축함과 동시에 국방비의 감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민간 부문의 첨단 기술들을 국방 부

문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이 추구되고 있다. 이른바 연방 정부가 산업 경쟁력

에 소극적인 "스핀오프(Spin-Off) 패러다임"에서 "민군 겸용(Dual-Use) 패러다임"으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 것이

다.  

한국에서 "Dual-Use" 패러다임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개념의 도입 기간이 짧게 형성되었던

까닭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 상식에 입각한 해석으로 상당한 오류와 불명확성이 상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글은

'9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정책 체제(policy regime)인 "Dual-Use" 패러다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한국적

적용을 위한 시론이다. 민군 겸용 패러다임 하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의 최근 정책 동향도 함께 다룬다.  

Ⅱ. "민군 겸용(Dual-Use)" 패러다임의 내용  

1.새로운 정책 방향: "Spin-off"에서 "Dual-Us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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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pin-Off" 패러다임의 논리  

전후 미국 국방 과학기술의 정책 체제(policy regime)는 "Spin-Off" 패러다임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 시기에 있

어 국방 R&D 의 상당부분이 민간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연방 연구개발 센터(Federally Fund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FRDC)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개발 계약을 통해 개발된 기술

들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상업적 성공을 "스핀오프spin-off)"(라고 불렀

다. 국방부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민간 기업의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토대로 시장 생산용

제품들을 발명해 내는 과정을 통해 국방 부문에서 민수 부문으로(from defense sector to commercial sector), 연구

실험실에서 공장으로의(from research lab to factory floor) 스핀오프가 이루어 진다고 본 것이다.  

"Spin-Off" 패러다임의 핵심 내용은 첫째, 스핀오프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국방 R&D의 결과 중에서 민수용

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관리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unmanaged and cost free), 자동적(automatic)인 과정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둘째, 민간 기술과 국방 기술 및 그것들을 창출하는 과정들을 분리시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의 선형 모델

(linear model)에 입각하여 국방 기술이 민간 부문으로 단선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Spin-Off" 패러다임은 우선, 다른 부문에서 창출된 기술 지식을 도입하여 각자의 특수한 조건에서 이용

하는 과정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특히 생산 노하우와 관련된 부문과 같이 비가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기술 지식의 경우는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에 체화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서나 학술 논문의 학습을

통해 이뤄지는 기술 이전과 같이 별다른 자원과 노력의 투자없이 쉽사리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국방 부

문에서 창출된 기술 지식이 민간 부문으로 이전되어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방 관련 부문에서

창출된 기술 지식이 원활히 이전될 수 있는 다양한 이전 메카니즘이 구비되어야 하며 둘째, 민간 부문이 그러한 지

식을 탐색,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그것을 상업화하기

위한 노력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셋째, 민간 기업이 국방 기술을 상업화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국방 기술은 결코 민간 부문에 상업적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  

다음으로 기술 혁신의 선형 모델은 기술과 기술 혁신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파악하므로 해서 국방 부문과 민

간 부문의 분리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양부문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의 입

안 및 집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한편 민간 부문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 경쟁 논리의 광범한 유포와 전후 다른 국가들의 도전을 허용치

않았던 경제적·군사적·기술적 초강대국으로서 계속된 위상은 정책 당국자의 "Spin-Off" 패러다임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분석을 유보시켰다. 즉 "과연 스핀오프가 정부의 노력을 상업적 성과와 연결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인가? 지속

적인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수 기술들의 국방 부문으로의 기술 이전(reverse spin-off)이 더 중요하지 않는

가? 실험실에서 공장으로의 응용 단계가 다른 어떤 단계보다 더 중요하고 오히려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이 아

닌가?" 하는 의문들은 미국의 국내의 여건이 어려워질 때까지 논의될 수 없었다.  

(2) "Dual-Use" 패러다임의 등장  

미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는 맹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안

보 상황에서는, 민간부문은 민간 부문의 혁신 활동만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국방 부문은

초강대국 소련에 대항하여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위력 강화에 초점을 둔 혁신 활동에 일차적 목표를 두었

다. 따라서 기술 개발 활동이 민간 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가의 여부는 부차적 문제였다. 국방 부문의 혁신

활동이 민간 부문에 활용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었으며, 필요한 부문은 민간 부문의 경제력으

로 보완하였다. 게다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반도체, 컴퓨터 부문에서의 국방 부문의 기여는 높이 평가할 만한 것

이었다. 국방 부문의 혁신 활동에 대한 투자가 초래할 수 있는 자원 낭비의 문제점은 관심의 영역에서 상당히 벗어

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Spin-Off" 패러다임에 근거한 국방 기술 정책 기조는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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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기술 환경을 둘러싼 커다란 변화는 2차 대전 이후, 특히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전개되어 왔던 미국 과학기술 정책 기조에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였다.  

첫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국제 경제 메카니즘의 급격한 변화이다. 일본, 독일 등의 급속한 성장과 미국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는 미국의 독점적인 맹주의 위치를 일곱 국가(equals)의 맏형으로 전락시켰다. 1970년 미국 내 첨단 제

품 구매의 95%가 미국제였다. 이 수치는 1986년 82%로 감소한다. 선진 서방 국가의 첨단 제품 생산량중 51%를 차지

했던 비중도 1986년 42%로 줄어 들었다. 세계 첨단 제품 수출량의 1970년 점유율 28%도 1986년 22%로 낮아졌다.  

두번째는 냉전 체제의 종식에 따른 안보 환경의 변화이다. 고르바쵸프 등장 이후 일기 시작한 동구권의 해체, 베를

린 장벽 타파, 소련연방의 종말, 바르샤바조약기구(WTO) 해체,재래식 무기의 대폭 감축(CFE조약), 전략 핵무기 감축

안 합의 등 이른바 탈냉전이란 시대적 흐름은 곧바로 냉전수준의 국방 예산과 군전력 유지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시켰다. 이로 인해 국방부의 기술 투자에 대한 규모와 성격이 크게 변하고 있다. 1960년 OECD국가 R&D의 1/3을

차지하였던 미 국방 R&D의 비중은 현재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셋째는 미국의 기술 경쟁력 저하 원인과 관련된 기술 혁신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검토이다. 주요 테마를 살펴보면

(1) 기초 연구, R&D 위주에서 엔지니어링과 매뉴팩춰링으로 관심을 돌리는 이른바 "downstream"의 강조, (2) 발명에

서 제품 생산까지의 혁신 과정을 단선적으로 파악하는 "pipeline" 모델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혁신 과정의 다양한 네

트워크를 강조하는 "cycle" 모델의 중시, (3) 과학과 엔지니어링을 효과적으로 수렴(convergence)할 수 있는 방안의

활발한 모색, (4) 기술의 창출(generating)보다 기술확산(diffusion)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다. 이러한 분

위기는 결국 "Dual-Use" 패러다임의 생성에 중요한 토양이 되었다.  

최근 들어 기존의"Spin-Off" 패러다임은 이와 같은 미국 산업 경쟁력의 지속적 약화와 냉전 체제의 해체라는 국내외

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즉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 대

한 문제 제기와 함께 상업적 성과를 부차적으로 파악하는 국방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 국방 R&D 투자는 공공 R&D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른 막대

한 국방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재검토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표1> 참조).  

또한 기술 지식의 급격한 발전 속도와 탈냉전 이후 축소되고 있는 국방비의 한계 때문에 국방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개발  

<표1> 미국 국방 R&D 투자 추이 (1970∼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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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첨단 기술을 활용, 국방 기술 제품의 첨단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방 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요약하면 이런 논의들은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기술 지식이 지니는 민군 양용적 가능성을 현실화하여 자원 활동을

극대화하자는 주장으로 파악될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막대한 자원 투자를 통해 국방 부문에서 창출된 기술 지식을

민간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Spin-Off" 패러다임의 정책 기조가 지배적인 상태 하에서

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으며, 기술 지식이 지니는 민군 겸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민간 기술을 개발, 상품화하는 혁신 체제의 분리가 심화되었고, 이는 창출된 기술 지식이 양부

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Dual-Use"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2. "민군 겸용 기술(Dual-Use Technology)"의 개념적 이해  

(1) 기술의 민·군 겸용적 성격  

기술 지식의 체계는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과 성격을 지닌다. 즉 공학 교과서나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과 같이 공공

적인 성격을 지니는 지식을 한 극으로 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같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

업 특유의 (firm-specific) 비가시적 지식(tacit knowledge)을 다른 한 극으로 하는 스팩트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1> 참조).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 지식이 국방과 민간 부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공학의 기본 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비행기의 풍동 실험 결과치나 설계를 위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기술, 반도체의 기본 설계 기술 등은 군사, 민간 거

의 구별없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소재 기술, 초고속 연산 컴

퓨터 기술, 센서와 같은 기반기술(generic technology)도 민수, 군수 양부문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근본

적으로 기술 지식(technical knowledge)은 민군 兩用的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간 제품과 군수 제품이 동일

한 부품이나 엔진을 사용한다면 그것들의 제작과 관련한 생산 노하우는 양용성을 지닌다. 결국 기술 지식이 지닌 가

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술 지식은 특수한 효용에 맞게 제작된 제품(product)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다용성

(multi-use)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산업 차원으로 이동되면서 민수와 국방 부문으로

나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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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술 지식의 스펙트럼 

 

  

제품을 기술 지식의 체화라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도 국방, 민간 양용적 성격을 띠는 부문이 상당히 존재한다. 특

히 현대 기술은 시스템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소재, 부품에서 시작하여 총괄적인 시스템에 이르는 위계 구조

(hierarchy)를 형성하고 있는데 소재, 부품과 같은 위계 구조의 하부에 존재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민군

겸용의 성격이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민수품과 군수품의 구분은 제품화 단계에서 최종 수요자가 누구냐

에 따라 결정된다. 

(2) "민군 겸용(Dual-Use)"의 개념  

"민군 겸용(Dual-Use)"이 의미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부문과 산업 경쟁력을 위한 민수 부문에 동시에 응

용될 수 있는 기술, 공정, 제품의 3가지 차원, 즉 (1) 민군 겸용 기술(Dual-Use Technology), (2) 민군 겸용 공정

(Dual-Use Process), (3) 민군 겸용 제품(Dual-Use Produc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3) "민군 겸용 기술 (Dual-Use Technology)" 의 개념  

그렇다면 "Dual-Use" 패러다임 하에서의 민군 겸용 기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辭典的 의미로는 국방 부문과

민수 부문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명료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의 민·군 兩用的 성격과 "민군 겸용 기술(Dual-Use Technology)" 사이에는 개념 구분

의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것이다. 즉 모든 기술은 "민군 겸용 기술"이라는 일반론으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표2> "민군 겸용 (Dual-Use)" 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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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Dual-Use" 패러다임 하에서의 "민군 겸용 기술(Dual-Use Technology)"의 내용  

이와 같은 辭典的 개념으로는 "Dual-Use" 패러다임 하에서의 "민군 겸용 기술"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민군 겸

용 기술"을 구체화 해보면 첫째, 향후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현재 민·군 모두 보유하

지 못한 기술을 사전 계획 하에 공동 연구개발로 창출되는 기술과 둘째, 민수 부문이나 국방 부문이 국방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기술을 이전받는 이른바 Spin-Off(軍→民), Spin-On(民→

軍) 등으로 활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이경우 효율적인 Spin-Off, Spin-On을 위한 국가 정책의 제도적 개입이 필수

요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민군 겸용 기술(Dual-Use Technology)"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표3>과 같다.  

페이지 6 / 23과학기술정책동향 S&T Policy Trend(Vol.Ⅳ /No.7(통권 제64호) 002

2006-05-16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4-M07-002.HTM



(4) 국방 기술과 민간 기술의 상호 연계 유형  

국방 기술과 민간 기술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는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크게

8가지의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례들은 성공적인 상호 작용의 예들이며, 그러한 형태의 상호 작용

가능성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항상 이러한 상호 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

다. 오히려 많은 경우 양부문의 상호 작용은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체제의 차이 및 상호 분리로 인한 기술적 제도

적 장벽(barrier)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연계 유형을 민군 겸용 기술의 개념에 따라 구조화해보면 다음 <표4>와 같

다.  

Ⅲ. 미국의 "민군 겸용(Dual-Use)" 기술 정책  

1. 기존의 주요 프로그램  

(1) MANTECH(Manufacturing Technology)  

프로그램: 미 국방부 추진  

제조 기술 분야의 발전에 대한 군의 기여는 

 

<표4> 국방 기술과 민간 기술의 상호 연계 유형  

역사적으로 19세기 머스켓총의 교환용 부품 생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차 대전 후 미공군의 NC 공작 기계 개발 지

원은 제조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최초 공식적인 프로그램의 등

장은 MANTECH 프로그램이 성립된 1977년이다.  

MANTECH 프로그램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국방 구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조기술의 생산성과 대응성

(responsiveness)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기술은 미병참부의 군복 제조의 자동화 프로

그램부터 공군의 항공기 엔진 고장 수리의 비용 절감, 육군의 탄약 검사 신속화, 그리고 해군의 조선 기술 프로그램

까지 매우 광범위하였다.  

대부분의 국방 R&D는 공정보다는 제품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MANTECH 프로그램은 제조 공정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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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을 강조 한다. 1986년 이후 MANTECH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미공군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반면, 미육군의

연구비 지원은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민군 겸용 기술"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의회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수행도 산 ·학 ·군의 협동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2)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  

미 상무부 추진  

ATP는 국방 기술의 민수 활용, 이른바 효율적인 Spin-Off를 제고시키기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연구원(NIST)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 '93년 회계년도의 총 연구비는

6,800만 달러 규모이다.  

ATP의 자금은 경쟁전단계(pre-competitive)의 응용 연구개발에 투자되는데, 참여기업들은 matching-fund의 개념으로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분담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한 프로젝트의 수행 기간은 3∼5년 정도이다. ATP는 국방 기

술의 민수화 응용을 시도하려는 기업들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연구비는 증가 추세에 있다.  

(3) 핵심 기술 목록  

(Critical Technology List)  

'90년대 들어 미국방부, 상무부, 과학기술정책국(OSTP) 등에 의해 발표되기 시작한 핵심 기술 목록(Critica

Technology List)들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며 국방, 민수 양측의 수요(needs)에 부합되는 성격

을 지니는 "민군 겸용 기술"의 성격을 띠고 있다.2)  

예를 들면 국방부의 경우 국방첨단연구사업단(DARPA)을 통해, 일본의 제5세대 컴퓨터 개발 계획에 대응한다는 목표

하에 1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여 Strategic Computing Program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그때까지 추진

된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중 가장 야심찬것이었다. 이외에도 민군 겸용 기술의 기치하에 SEMATECH, 초음속 비행기 기

술, 고성능 터빈 엔진, 첨단 합성 소재, HDTV, X-ray lithography에 대한 프로그램 추진과 자금 지원이 DARPA에 의

해 수행되고 있다.  

민군 겸용 기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용한 자료는 1992년 7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냉전 이후 최초

의 포괄적인 과학기술 계획(DOD Key Technologies Plan)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센서, 통신 네트워크, 인간 공

학, 신재료, 환경, 에너지, 설계 자동화, 무선 및 광통신, 추진 시스템 등 11개 핵심 기술 부문에 대한 2005년까지

의 장기 발전 계획으로 1차로 '94 회계년도까지 105억 달러를 투자하여 국방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구상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특정 기술 부문을 선정하여 국방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거나 민간 기업들

이 참여하는 민군 겸용 기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국방 혁신 체제와 민간 혁신 체제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자 하

는 정부 차원에서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 최근의 정책 동향  

(1) '93 회계년도 국방 R&D 예산에 나타난  

주요 "민군 겸용 기술" 개발·활용 프로그램  

미국방 예산의 급격한 감축에도 불구하고 '93 회계년도 "민군 겸용 기술"과 제조 기술 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미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미 의회가 부시 행정부의 요청 액수보다 14억 달러를 증액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SEMATECH 프로그램을 위한 1억 달러와 제조 기술 확대(manufacturing extension) 프로그램에 1억 달러, 지역 기술

동맹(regional technology alliance)프로그램에 1억 달러, 신속 제조 기술(agile manufacturing initiative)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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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3,500만 달러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5>와 같다.  

(2) DTIB(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의 새로운 방향성  

'탈냉전'이란 시대적 조류는 전후 기존 질서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몰고 왔고, 이와 같은 국제 환경 변화의 높은 파

고는 새로운 정책 이슈들을 제기시켰다. 평화와 군축이 가져온 새로운 과제들은 각국의 국방 정책, 산업 정책, 과학

기  

<표5> '93 회계년도의 주요 "민군 겸용 기술"의 개발·활용 프로그램  

 

술 정책 등에서 현저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특히 국가 경쟁력 문제와 맞물리면서 광범위한 국

가 혁신 체제의 변혁이 제기되었다. DTIB에 대한 미국 내의 심각한 논의도 이와 같은 맥락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미국의 국방 기술과 방위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요인은 국방비의 감축이다. '93 회계년도의 세출 예산은 2,728억

달러로 '92년에 비해 7% 감소하였고, '97년 2,400억 달러('92년 불변 가격) 이하로, 2000년 1,800억∼2,2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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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예산 감축 하에서 첨단 무기 중심의 국방력을 지속시키는 한편, 국방 기술의 기반이 되는 민수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모색되었다. 특히 미 의회 기술평가국(OTA)은 미국 DTIB의 현

황을 분석하고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3)  

DTIB 방향성에서 논의의 초점은 (1) 현재의 능력(current capability) 對 미래의 잠재력(future potential) (2) 국

방 전용 기술 對 민군 겸용 기술 (3) 민간 부문 활용(private) 對 정부 통제 지속(public) (4) 경쟁적 구매제도 對

독점적 공급 체제 (5) 국내 기술 의존 對 해외 기술 활용 극대화 중에서 향후 선택해야 할 전략과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OTA는 향후 DTIB의 지향점을 첫째, 현재의 능력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에 둘째, 국방 전용 기술보다는 민군 겸

용 기술에 셋째, 정부통제 강화보다는 민간 부문의 활용 넷째, 독점적 공급 체제보다는 경쟁적 구매 제도에 다섯째

해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측면에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의 DTIB는 연구개발(R&D), 생산(prodution), 유지 보수(maintenance)의 각 부문이 분리되어 있어 탈냉전

이후의 환경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DTIB가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은 이

부문들의 통합적 운용이 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은 새로운 제품의 창출뿐 만 아니라 용이한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고려해

야 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지 보수가 동일한 공장에서 이뤄지게 함으로써 국방비 감축에 따른 생산량

저하를 보완하려는 노력도 강조되고 있다. 결국 미국이 지향해야 할 향후 DTIB의 방향은 (1) 단기적인 국방 능력보

다는 장기적인 국방 잠재력에 더 비중을 두는 자원의 재배분(reallocation), 조직의 재설계(redesign), 국방 혁신

체제의 재구축(restructuring)이 필요하고 (2) 연구개발, 생산, 유지 보수의 세 부문을 긴밀히 통합시킴으로써 시너

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3) ARPA(첨단연구사업단)의 역할 증대  

1958년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의 설립, 1972년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로 개칭, 1993년 2월 ARPA로 다시 개칭, 실질적으로 ARPA의 역할과 기능은 이와 같은 명칭의 변화에서 단적

으로 찾아볼 수 있다.  

ARPA는 원래 장기적이고(long-range) 높은 위험성(high-risk)을 가진 국방 R&D를 지원하기 위해 각 군과는 독립된

형태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ARPA의 설립에 결정적으로 작용된 요인은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였다. 즉

미국의 우주 및 미사일 관련 국방 기술 프로그램의 관리 및 연구개발을 전담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오래가지 못

했다. NASA의 설립과 더불어 민수 우주 기술 분야는 넘겨주고 국방 우주 프로그램은 각 군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

에 따라 ARPA는 연구 기관으로 남았고 대부분의 연구비는 기초 및 응용연구에 집중되었다.  

1962년부터 대학의 재료 및 컴퓨터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12개의 우수 연구센

터(centers of excellence)를 지정하였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컴퓨터(프로젝트명: MAC and MULTICS), 컴퓨터 네트

워크(ARPANET), 인공 지능, 병렬 컴퓨터(ILLLAC IV) 등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그 당시 대부분의 다른 프로그램

들이 특정한 국방 기술 분야를 지원한 것과는 달리 ARPA는 즉각적인 국방 응용보다는 장기적인 유용성에 더 관심을

가졌다. 실질적으로 '60년대의 컴퓨터 기술은 ARPA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초 연구 중심의 연구방향은 '60년대 말 베트남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군수요를 반영한 특정

군사 기술 개발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70년 국방 연구개발예산은 특정 군사 기능 및 운영과 "직접적이고

분명한 관계'에 한해서만 지원될 수 있다는 Mansfield 수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ARPA의 기초 연구 지원(특

히 대학)은 엄격히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기관의 명칭도 DARPA로 개칭되었다.  

'70년대와 '80년대에 DARPA는 컴퓨터와 통신 같은 민군 겸용 기술에도 연구비를 지원했지만 이 시기에 있어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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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는 특정 국방 기술 개발 프로그램이었다. 1976년 DARPA가 위성 탐지 시스템, 고출력 레이저, 스텔스 기술 등과

같이 무기 체계에 필요한 대규모의 示現(demonstration) 프로그램을 착수한 것이 그 한예이다. 컴퓨터나 재료와 같

은 일반 기초 분야들은 무기 체계 관련 응용 기술에 의해 관심 대상에서 밀려나 있었다. '80년대 초 항공 분야나 컴

퓨터 분야 같은 민군 겸용 기술의 중용성이 대두되었지만 수행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군수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

다. '83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Strategic Computing Program이 대표적 사례이다. 병렬 컴퓨터의 개발에 기

여는 했지만 초기의 ARPA가 추진했던 컴퓨터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군수요 지향적이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국방 기술 환경이 변하였다. 이른바 "Dual-Use"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DARPA는 "민군

겸용 기술'에 대한 임무가 증가되기 시작했다. 다시 "민군 겸용 기술" 개발의 중추 기관이 된 것이다. 클린턴 행정

부가 DRAPA를 다시 ARPA로 환원시킨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이와 같은 임무의 변화는 '93년도 예산 내용에서 명

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ARPA는 크게 "민군 겸용 기술'을 담당하는 5개의 "Technical Office"와 임무 지향적 국방 기술을 전담하는 5개의

"Mission Office"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예산 2,248억 달러 중 78.1%인 1,756억 달러가 "민군 겸용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Technical offices에 할당되었다.  

특히 획득循期별 예산 내역을 보면 기초 연구(6.1)에 110억 달러(4.9%), 탐색 개발(6.2, 응용 연구)에 868억 달러

(38.6%), 선행 개발(6.3)에 1,244억 달러(55.3%) 등 선행 개발 이전 단계까지 98.8%를 지원하고 있다.  

ARPA의 최근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임무 지향적 국방 기술의 부산물만은 아니다. '80년대말 이후 의회는 ARPA에 대해

"민군 겸용 기술" 에 대한 주도적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통신, 컴퓨터, 첨단 소재 분야에서 민수

기술의 국방 응용과 민군 겸용 기술 개발을 통한 민간 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였다. '93 회계년도의

경우 SEMATECH은 ARPA 요구 예산보다 2,000만 달러를 증액하였고, 첨단 lithography 분야는 요구 예산이 전혀 없었

는데도 7,50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고선명 디스플레이에는 9,000만 달러가, Multi-chip modules 부문에는 3,10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됨으로써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증액은 총 2억 1,600만 달러였다.  

현재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 고속도로」구축의 근거인 "고성능 컴퓨터 및 통신 계획(HPCCI)에서도

ARPA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NASA, DoE, NIST, NSF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93년도

총예산 8억 500만 달러 중 ARPA의 지원 액수는 2억 7,500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이다.  

'93년 회계년도에 새롭게 부과된 임무는 민수전환(conversion) 기업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다(총 4억 3,900만 달

러). 이 프로그램은 크게 3개 분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방산업체들의 성공적인 민수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기술확

산(technology deployment) 프로그램, 둘째는 민수 기술의 적극적 활용으로 국방 기술의 지속적 유지를 지원하기 위

한 공동기술 개발 프로그램, 셋째는 방위산업에 대한 미래지향적 투자 프로그램이다.  

ARPA는 안보 환경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방 R&D 부문에 있어서 중요한 하부 구조로서의 역

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탈냉전 이후에 직면하고 있는 국방비의 감축,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지속적인 국방력

유지라는 서로 상반된 문제점에 대해 Cheny 전 국방 장관은 기존 시스템의 성능향상(upgrading)과 미래 시스템 구축

을 위한 R&D 자금의 지속적인 유지가 하나의 해결 방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수 분야의 첨단 기술

들이 국방 부문에 용이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방

향도 이와 거의 같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 경제 안보」의 인식이 강한 클린턴 행정부

에서는 더욱 강력한 "Dual-Use" 패러다임이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군 겸용 기술"의 창출 및 활용 측면에

서 ARPA의 역할은 그 만큼 증대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국방비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1988∼1993년 사이에 ARP

의 예산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94 회계년도 ARPA의 핵심 사업은 (1) TRP의 지속적 지원 (2) 혁신 기술 개발

(Innovative Technology Development) (3) 무기 체계 응용과 示現프로그램 등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94년도 TR

예산은 약 3억 4천만 달러로, 혁신 기술 개발은 정보 기술(반도체 제조, 초고주파 집적회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고성능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신소재, 휴대용 에너지원 개발,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분야에 집중 투자하려는 계획이다. 혁신 기술 개발의 방향성은 첫째, 민수와 국방 분야에 동시에 응용될 수 있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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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겸용 기술과 둘째,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제조 공정 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방 응용 기술은 시뮬레

이션, 우주 항공 기술, ASTOVAL(Advanced Short Take Off, Vertical Landing), 선박시스템기술, 핵모니터 기술, LC

(Light Contingency Vehicle) 등이 우선 순위다. '94 회계년도 ARPA의 최대 현안은 클린턴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

진하는 "TRP(Technology Reinvestment Project)"이다.  

(4) "민군 겸용 기술"을 위한 클린턴 행정부의 역점 사업: TRP 프로그램  

ARPA의 "민군 겸용 기술"에 대한 강화는 "Defence Conversion, Reinvestment, and Transition Act of FY1993"에 법

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실행 계획으로서의 "TRP(Technology Reinvestment Project)"는 1993년 3월 10일 클

린턴 대통령이 웨스팅하우스社에서 발표한 '97년까지 2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국방 재투자 및 민수 전환 계획

(Defense Reinvestment and Conversion Initiatives)" 에서 구체화되었다. TRP는 새로운 혁신 기술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기술 하부 구조의 건설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민군 겸용 기술"에 대한 투자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범부처적인 공조 체제의 구축에 주안점을 둔다. ARP

가 위원장으로 있는 DTCC(Defense Technology Conversion Council)가 총괄 책임을 지고 미 상무부의 NIST, 에너지부

의 DP(Defense Projects), NSF, NASA, 교통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TRP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통제는 백악관 과학

기술정책국(OSTP)와 국가경제위원회(NEC) 가 행사하고 있다. 이 계획이 혁명적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대상 산업 기

술이 광범위하고 프로그램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TRP의 임무는 가장 첨단적이고 적용성이

뛰어난 무기 체계와 경쟁력이 우수한 민수제품을 공급하는 발전적이고 통합된 국가 산업 능력을 구축하는 데 있다

즉 경제 성장과 국방·민수 산업의 통합에 자극을 주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TRP는 다음 <표6>과 같이 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8개의 프로그램은 크게 3영역으로 분류되어 지는데 첫

째는 "민군 겸용 기술"의 창출과 개발이다. 주로 기존 기술의 "spin-on", "spin-off"와 미보유 "민군 겸용 기술" 개

발에 초점을 둔다. 개발 대상 기술은 Information Infrastructure, Electronics Design and Manufacturing

Mechanical Design and Manufacturing, Health Care Technology, Training/Instruction Technology, Environmen

Technology, Aeronautical Technologies, Vehicle Technology, Shipbuilding Industrial Infrastructure, Advance

Battery Technology 등 11개의 첨단 핵심 분야이다. 여기에는 2억 4천만 달러가 할당되었다. 둘째는 기술 확산

(technology deployment)이다. 특히 중소업체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  

<표6> TRP의 구성 프로그램 및 성격  

 

으로 제조 기술 분야의 신장과 기업·정부·대학간의 정보 흐름을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1억 8천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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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가 할당되었고 NIST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는 제조 기술에 관한 교육 훈련이다. 공학연구센터(ERC)대한

지원, 실습 위주의 학위 과정 같은 혁신적인 공학 커리큘럼, 직업 교육 훈련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5천만 달

러가 배정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주관은 NSF에서 담당한다.  

TRP의 구성 프로그램들은 8개로 분리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프로젝트 선정에 경쟁적

요소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별로 참여자들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반드시 기업의 참여를 요구하

거나, 주 정부나 지방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대학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 등이다 셋째, 모든 프로그

램의 비용은 최소 50%의 공동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즉 연구 첫해에는 국방 예산이나 연방 예산이 전체 연구비의

50%를 지원하지만 갈수록 이 비율은 떨어지고 반면 지방 정부나 사기업들의 연구비가 점증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모든 연구 계획서는 국방 목적과의 관련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TRP에 관련된 공동 연구 계획서 접수는 '93년 7월 23일자로 마감하였다. 3,000여건의 계획서들이 제출되었고, 특히

일반 기업체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RP에 참여하는 6개의 연방 정부 기관 공무원들과 관련 전문

가들로 구성된 평가선정위원회(300여명)가 3차례에 걸쳐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하였다. 1차로 선정된 기술 개발 부문

의 41개 과제(1억 4천만 달러)는 '93년 10월 22일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직접 발표되었다. 2차 선정과제는 기술 확

산 부문의 55개 과제(1억 1천만 달러)로 '93년 11월 24일 Perry 당시 미 국방부 부장관이 발표했다. 12월 초 마지막

3차 선정된 66개과제(1억 5,500만 달러)를 포함, 전체 TRP의 과제수는 162개, 지원 연구비는 4억 1,500만 달러로 집

계되었다.4)  

Ⅳ. "Dual-Use" 패러다임의 한국적 적용  

1. 기본 인식  

(1) "Dual-Use" 패러다임 등장의 당위성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2가지의 커다란 과제, 즉 탈냉전→국방비의 감축→국가 안보력의 지속적 유지 요구라는 하나

의 흐름과 산업 경쟁력 약화→ 전후 경제 대국으로서 미국의 주도적 위치 상실→새로운 국가 경쟁력 강화책 필요라

는 또 하나의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책 체제가 "Dual-Use"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국방 기술 정책의 기조가 "스핀오프(spin-off)"에서 "민군 겸용(dual-use)"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유도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기술 경쟁에서 승리는 민·군의 총력 체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막대한 국방 R&D 투자를 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프로그램에 투

입하고, 개발된 기술들은 효과적으로 상업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메카니즘을 구축함과 동시에 국방비의 감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민간 부문의 첨담 기술들을 국방 부문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

다는 전략이 추구되고 있는 것이다.  

"Dual-Use" 패러다임에 대한 필요성은 '80년대 말부터 미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 의회의 기

술평가국(OTA)은 일련의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Dual-Use" 패러다임과 "민

군 통합"을 줄기차게 제시하였다. 특히 1992년에 출간된 Harvard대학의 의회 용역보고서는 "Dual-Use" 패러다임에

대한 개념적 틀로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5) 이와 같은 정책 흐름은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정책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중이다. 앞에서 설명한 ARPA의 역할 강화라든가 TRP의 적극적인 실행 등이 그 예이

다. 물론 "Dual-Use" 패러다임에 대한 냉소적이거나 반대적인 시각도 상존한다. 근본적으로 군수 산업 중심의 과학

기술 모델을 비판하고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Dual-Use"패러다임도 국방부와 군수업자들이 공모한 단순한 자구책

으로서 지속적인 국방 투자를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6) 그러나 "Dual-Use" 패러다임

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 체계(policy regime)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 "Dual-Use"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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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Dual-Use" 패러다임은 한국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Dual-Use"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7)  

우선 긍정론자들은 "Dual-Use" 패러다임이 제시하는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한국도 이를 충분히 활용해 나가야 한

다는 입장이다.  

반면 "Spin-Off" 패러다임이나 "Dual-Use" 패러다임 모두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공급위주의 경제

정책과 냉전 체제에 기반한 산업 기술 정책은 더 이상 생존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미국 경험의 답습이 아닌 새  

<그림 2> 민군 겸용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의 스펙트럼  

 

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대의 입장도 있다.8) 반대 논리의 또하나 갈래는 분리론이다. 즉 민

수 기술은 민수 기술이고 국방 기술은 국방 기술이지, 민군 겸용 기술은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는 특

히 군특유의 사양(mil spec)이나 기준을 강조한다.  

세번째 입장은 상당수의 국방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소극적 인정론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Dual-Use" 패러다임을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이해 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반대론의 입장에 서 있다. 주장의 요지

는 첫째, 상황론이다. "Dual-Use" 패러다임은 미국적 상황이지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는 현실론이다. "Dual-Use" 패러다임은 좋은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니냐라고 반문한다. 즉

우리에게는 "Spin-Off"도 없었고, "Spin-On" 도 없었는데 "Dual-Use"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셋째는

무의미론이다. 기술의 속성은 본래 민군 공유성을 갖기 때문에 "Dual-Use"가 제기하는 문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논지이다.  

민군 겸용 기술보다는 인간 복지 기술을 강조하는 근본적인 반전주의적 입장을 제외한 분리론이나 소극적 인정론들

은 기본적으로 "민군 겸용 기술" 또는 "Dual-Use" 패러다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가 없다는 측면에서 논리가 약

하다. 분리론은 "Dual-Use" 패러다임이 등장 할 수밖에 없게 된 "Spin-Off" 패러다임의 한계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

다. "Dual-Use" 패러다임은 탈냉전과 기술 전쟁의 심화라는 국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

서 상황론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현실론과 무의미론은 "Dual-Use" 패러다임과 "민군 겸용 기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한다면 제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즉 "민군 겸용 기술"은 미보유 기술의 공동 개발, 기술 활용의 측면에

서 Spin-Off와 Spin-On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Dual-Use" 패러다임에서는 단순히 기술의 공통적 속성을 인정하는 것

뿐 아니라 공통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 기획에 의한 민·군 양부문의 노력을, 기술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정책

의 제도적 개입을 더욱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한국의 국가 혁신 체제와 "Dual-Use" 패러다임  

현재 한국 국가 혁신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동안 기업, 출연연구소(국방 부문 포함), 대학 등 혁신 주체들이

혁신의 내용과 역할에 대해 각기 자기 중심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대학은 기초 연

구가 자동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간주하였고,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의 지원이 미흡한 점만을 지적하

였다. 기업은 장기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노우와이(know-why)보다는 단기적 수익을 위한 노하우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 및 출연 연구소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고 비난해 왔다. 출연 연구소는

응용 연구가 자동적으로 산업에 활용 및 기여한다고 보고 실질적인 기술확산이나 상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각 혁신 주체들은 자신들의 내부적 자신(internal assets)만을 지니면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절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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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agmented islands)였다. 즉 우리의 국가 기술 혁신 체제 전반에는 은연중에 "스핀오프 패러다임"의 기조와 유사

한 관점들이 만연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민군 겸용 패러다임"이 제시해 주는 자산의 공동 활용이라는

관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 기업, 대학, 출연 연구소들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상호 보완하고, 국방 부문과

민간 부문이 서로 과학기술 자원을 공유하는 이른바 '보완적 자산'(complimentary assets)을 기초로 한 수요 지향적

인 협동 네트워크(coordinated networks)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2. "Dual-Use" 패러다임 활용을 위한 단기 전략: Spin-On 중심의 기술 활용 전략  

(1) Spin-On 전략을 통한 기술 활용의 극대화의 필요성  

"Dual-Use" 패러다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술 개발 부문으로 안보

와 경쟁력에 중요한 민·군 미보유 기술의 사전 공동 계획에 의한 연구개발 둘째, 국가 정책의 제도적 개입에 따라

군의 기존 보유기술을 전략적, 효율적으로 민간 부문으로 Spin-Off시키는 기술 활용, 셋째, 국가 정책의 제도적 개

입에 따라 민수 부문의 기존 기술을 군으로 Spin-On시키는 기술활용 등이다.  

한국의 현 여건에서 단기간에 "Dual-Use" 패러다임이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활용하기에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 우선 사전 공동 계획하에 "민군 겸용 기술"을 개발하는 문제는 부처간, 관련 연구소간, 담

당 연구자간에 내재해 있는 기득권의 문제, 협의 기구의 조직화 문제, 연구비의 분담 문제, 수행 체제의 정립 문제

와 앞에서 언급한 소극적 반대론 등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과 범부처적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군

의 기존 보유 기술을 전략적, 효율적으로 민간 부문으로 Spin-Off시키는 기술 활용도 '80년대 이후, 일부 특정 기술

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 수준이 국방 부문을 앞지른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유인 작용이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민수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국방 분야에 Spin-On 시키는 기술

활용이다.  

Spin-On을 단기 전략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극도로 분리되어 있는 국방 혁신체제와 민간 혁신 체제를 통합

하는 가장 용이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 혁신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가능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방 혁신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첫째, 국방 R&D 투자비의 한계성이다. 국방 R&D 투자는 '75년 160억에서 '81년 550억, '83년 430억, '85년 520억

'87년 560억, '89년 1,180억, '91년 1,940억, '92년 2,350억 으로 외형상 큰 폭의 신장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선진국 및 한반도 주변국과의 비교시 규모 및 비율면에서 모두 절대적인 부족 상태이다(<표 7> 참조). 향후 질

적인 군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첨단 무기 체계 및 핵심 기술·부품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천문학적인 증가가 예

상되고 있다. 특히 과거 국가 생존 차원에서 무비판적으로 결정되던 국방비의 확보 논리가 비용-효과 차원에 입각한

경제 논리로 전환됨에 따라 국방예산의 획기적 증액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기존 기술을

얼마나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느냐가 투자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방 R&D 인력의 한계성이다. 현재 국방 R&D의 대부분을 ADD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2,500여 명의 인력으로 대

형 고도 복합 무기 체계 및 첨단 핵심 기술·부품의 개발을 전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략 비익 무기 등

국가 안보에 긴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민수능력의 과감한 도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셋째, 국방 R&D 설비 및 기자재 능력의 한계성이다. ADD의 경우 지속적으로 설비를 확충해 왔지만, 20년 이상된 노

후 기자재의 교체 및 연구 과제의 고도화, 정밀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연구, 시험, 계측, 자료 분석 등의 소요장비

그리고 무기 체계 분야별 개발 전용 장비, 시제 장비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 연구소, 대학

연구소와의 연구과제를 통한 장비의 공동 활용이 요청된다.  

(2) Spin-On 전략의 추진 방안  

①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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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연계 문제는 그 의미 자체만 놓고 본다면 매우 추상적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일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지금까지 개발된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 목록과 과기처, 상공자원부, 체

신부 등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수 분야의 국책 연구 사업 목록을 비교 분석해 보는 일이다. 중요한 점은 민

·군 양부문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각각 상대방이 연구개발한 결과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지금까지 어느 쪽도 검토

한 예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 과제의 중  

<표 7> 국방 R&D 투자비의 국제 비교(단위: 억 달러, 1992년 기준)  

 

복, 같은 과제를 분리 연구함으로써 적은 연구비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저해, 그리고 민·군 기술 교류가 효율적으

로 이뤄질 수 없었다. 심지어 이중으로 연구비를 수혜받는 경우도 있어 국가 연구개발비의 낭비적 요소도 발견되었

다.  

이와 같은 목록(혹은 DB 자료)을 검토한 후 (1) 현재 동시 사업인 경우는 양측의 연구 진행 사항을 상호 교환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2) 국방 R&D로 활용될 수 있는 과제는 matching fund 개념으로 연구 과제의 대형화를 유

도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일례로 '93년도 특연사중 첨단 요소 기술 개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과제

중 55개 과제가 국방기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정부 출연 연구소의 국방 요소 기술 거점 기지화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국방 R&D의 민간 R&D 의존은 불가피하며 군수 파급 효과가 큰 민간 기술을 어떻게 하면

군이 활용할 수 있는가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민수 기술로부터의 Spin-On은 대부분의 경우, 위탁

연구 과제를 통해 이뤄진다. 이 경우 가장 큰 걸림돌로 등장하는 사항이 보안 유지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적절한 통제에 의해 어느 정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정

책 방향이 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과 설비 측면에서도 충분한 국방 R&D 수행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국방 R&D 투자비의 분포를 보면 산업체 39%, 학계 11%, 출연연 4%, 국과연 46%를 보

이고 있어 출연연은 산·학·연 협동 차원에서도 가장 밀접하지 못한 관계에 있다.  

향후 국방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로 출연연을 특화해 국방 요소 기술 거점 기지화 함으로써 국과연의 한정된 핵심

기술 능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③ 산·학·연·군 간의 효율적인 정보 유통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국방부 차원에서는 획득된 기술의 체계적 관리, 소요 기술의 식별, 기술 자료의 공유화를 위해 한국적 무기 체계 획

득 및 군수 지원 자동화 체계(Computer-aided Acquisition & Logistics Support: CALS) 및 표준화된 DB를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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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국과연의 경우, 「국방과학기술정보센터」(DTIC)를 중심으로 국방연구원의 무기체계연구센터, 민간의 산업기

술정보원(KINITI), 연구개발 정보 센터(D/B명: STEQUIPT), KAIST(D/B명: UNION), 화학연구소(D/B명: CHEMTECH), 표

준과학연구원(D/B명: PROEM), 해양연구소(D/B명: OCEANPOL), 기계연구원(D/B명: KRISOMET) 등을 통한 효율적인 기술

교류체제가 필요하다. 국과연이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정보는 각 부처별 국책 연구 프로젝트(가능하면 주요 업체별

연구 과제 포함)의 연구 테마, 연구 현황, 그리고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효율적인 Spin-On 전

략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다.  

④ 긴요 핵심 소요 무기 체계에 대한 기술 분석  

장차전에 소요되는 주요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해서는 그 무기 체계에 필요한 기술들을 목록화하는 작업 세부도(Wor

Break Down Structure: WBS)를 작성해야 한다. 이 작업 세부도에 근거하여 현재 확보되어 기술, 국내개발이 가능한

기술, 민수 분야의 기술 전환을 통해 가능한 기술 등 기술별 분류 작업이 다음 단계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민수 기

술을 활용해야 할 경우 국방 부문과 민간 부분의 기술 분류체계가 동일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일된 기술 분류 체계를 위해서 모든 무기 체계의 WBS를 최근 STEPI가 발간한 「기술 분류 체계표」에 맞추

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국방 기술 분야의 "Spin-Off" 활성화  

'70년대의 국방 기술은 국가 과학기술의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 이후에도 특정 분야에서는 지속

적으로 민수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Spin-Off"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광범위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과도한 비밀주의를 완화시키는

일이다. ADD에 축적되어 있는 많은 기술들을 과감하게 개방시키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과학기

술자의 참여하에 기존의 비밀들을 재분류하여 민간 부문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단기간 내에 상업화

가 가능한 기술들을 집중 발굴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특히 국가 대형 연구개발 과제에도 ADD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

리별 3호 등 과학 위성 개발 사업에 ADD의 비공식 또는 전략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9).  

3. "Dual-Use" 패러다임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전략  

(1)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국방 기술 정책의 통합적 체계화  

장기적인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국방 정책의 틀속에서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범부처적으로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기

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현재 종합과학기술 심의회의 산하에 「국방과학기술 전문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92년 6월), 조정 능력은 거의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내에도 관련 전문 위원은 없으

며 조정 능력 역시 미약한 상황이다. 한국적 현실에서 중요한 점은 부처간의 수평적 협조 체체와 위원회제도로는 실

효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국가 과학기술력의 축적과 국방 기술 혁신 체제와 민간 기술 혁신 체제를

구조적으로 통합,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경우 최소한 예산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조정력을 보유할 수 있게 하여 국가 R&D총액 개념을 구현

해야 함은 물론이다.  

(2) 국방 R&D 계획과 민간 기술 발전 계획의 연계  

합동 중·장기 무기 체계 계획서, 국방 중·장기 획득 개발 계획서 등 관련 계획서 작성시 관련 부처 및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직적인 보안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또한 현재 각종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국방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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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관리 지침 제9조, 「국방과학기술심의위원회」, 「국방과학기술평가위원회」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 부처 및 민

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이들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item별 발전 전략의 연계다. 향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대형 item 개발 위주로 나아가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즉 target이 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먼저 선정하고 이에 따른 하위 계획들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국방 R&D 계획과 국가 R&D 계획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KTX, KFP사업-중형

항공기개발, 우주별 3호-장거리 유도탄, 스파이더 계획-통신 계획 등이며 따라서 계획 단계부터 범부처적인 치밀한

계획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중형 항공기 개발 사업의 경우, KTX나 KFP 사업과 효율적인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체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

한 전략은 이들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국방부, 상공자원부, 과기처, 체신부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방법이다. 

(3) "민군 겸용 기술(Dual-Use Technologies)" 개발 계획의 작성  

산·학·연·군이 연계된 범국가적 차원의 국제 시장 조사와 장차전 양상을 예측한 미래의 "민군 겸용 기술(Dual

Use Technologies)" 개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제한된 투자를 통해 최대의 방위 효과를 획득하고, 민수 부문과 연

계함으로써 국방 부문과 민간 부문이 서로 과학기술 자원을 공유하는 보완적 자산(complimentary assets)을 기초로

자원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민군 겸용 핵심기술'의 개발에 우선 순위가 부여가 요구되고 있다. 국

방부가 산업 경쟁력에 관여해야 하는 문제는 민간 부문의 기술 발전 없이는 국방 기술력의 증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기술력이 미약할수록 해외 무기 도입(부품 포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결국 국방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걸프전에서 사용된 미 첨단 무기의 핵심 부품인 93종류의 반도체중 92종류는 일제였고 1종류

는 영국계 일본 자회사 제품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93년도 각 부처별 연구개발 관계 예산을 살펴보면 과기처(4,668억), 국방부(2,950), 상공부(1,192억) 순으로 되어

있어 국가 R&D의 총액 개념으로 본다면 국방부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술 전쟁'에 대한 민군 총력전의 차

원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4) 국과연의 민군 겸용 기술 관리기능 강화  

국과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기능은 각종 민군 겸용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움 형성을 주관하는 역할

이다. 국방 계약 기업, 대학, 정부 출연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민군 겸용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정

교한 제도적 장치들의 개발과 운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일례로 미국의 첨단연구사업단(ARPA)과 같은 기능이 강

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보안·비밀 사항들을 기업들에게 과감히 공개함

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가능케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5) 획득 개발 제도에 대한 혁신  

국방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체제간의 차이와 그로부터 유래하는 장벽은 효율적인 기술 지식의 창

출과 확산을 저해하기 때문에, '민군 겸용 기술'의 개발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기술적 요인보다는 제도적 장벽

(barrier)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 부문과 민간 부문의 원활한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구축과 효

율적 운용이 민군 겸용 기술의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개발 우선 순위의 결정을 비롯, 연구개발 체제, 조달계약제도 등 각종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민군 겸용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행 계약 및 원가 계산과 관련된

「예산회계법」, 「방위산업 특별조치법」등의 관련 규정을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유리하도록 재정비할 필요성

도 제기되고 있다. 1991년 8월 「무기 체계 획득 관리 규정」을 새롭게 제정한 바 있지만 시행 단계에서 아직 실질

적인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구체적인 시행 세칙과 보완 사항이 필요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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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품 생산을 거의 전담하는 부계약업체(second-tier subcontractor)나 협력업체(third-tier manufactures)에

대한 지원제도도 확충해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반 취약에 따라 국내 개발 생산품의 조달 계약 중 46%를 해외

부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지원을 위해 SBIR(Small Busine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6) 국방 부문과 민간 부문의 기술 자원 공유를 위한 수요 지향적 협동 네트워크 구축  

국가적 과학기술 계획은 수립 단계부터 관련 부처들이 적극 참여하는 유기적 협력 체제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방 부문에서의 활용도를 감안할 때 'G7 프로젝트'에 대한 국방 관련 부문의 참여 유도가 바람직하다(현재 배제된

상태임).  

현재 진행중인 한국전투기사업(KFP)은 향후 국내 항공 관련 기술의 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KFP 사

업이 끝나는 1999년 우리의 항공 기술 수준은 현재 선진국의 45.3%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KFP 사업을

통한 항공 기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획득 관리 체계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보유 핵심 기술의 획득

및 연구개발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관련 부처의 합동 작전이 절실한 사항이다.  

(7) 구공산권 국가들의 민수 전환(conversion) 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군 협력 기술 외교 추진 체

제 강화  

그 동안 선진 각국의 기술 보호주의 장벽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던 각종 첨단 기술들은 사실상 민군 겸용 기술의 성

격을 띠고 있는 것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구공산권 국가 보유의 첨단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술 획득원으로 작용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이들 국가들이 전환기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쉬운 상태이지만 안정을 되찾기까지

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많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

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STEPI 「국제협력센터」내에 산·학·연·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별 태스크포스를 수시 운영하고 특히 국방 기

술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민간인으로 신분 위장) 민수 이용 잠재 가능성이 큰 구체적인 기술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아울러 중요한 국방 관련 기술 선택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Ⅴ. 맺음말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틀로 "민군 겸용(dual-use) 패러다임"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실질

적으로 "민군 겸용 기술(Dual-Use Technologies)"에 대한 관심은 '80년대 중반 이후 대두되기 시작한 국제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탈냉전'이란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응 논리는 군축에 따른 「평화 배당」을

산업 경쟁력에 투입하는 대신, 첨단 무기에 대한 국방R&D의 질적인 강화를 위해서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효율적인 기

술 이전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군이 따로 없는 이른바 '기술 총력전'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따라서 국방 산업과 민간 산업에 동시에 이용되어 국방력의 유지와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군 겸용 기술'의 개발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진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국제 환경의 변화에 우리도 예외는 될 수 없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기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전략과 인식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혁신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고, 한정된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민군 겸용

패러다임"은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새로운 정책틀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군

겸용 패러다임"은 이제 단순히 국방 기술 정책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국방력 = 국가 경쟁력 = 기

술력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 환경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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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Nov. 29, 1993(2차 과제)/Dec. 13, 1993(3차 과제) 참조  

주석 5) Alic,J.et.al., Beyond Spinoff: Military and Commercial Technology in a Changing World(Harvar

Business Press, 1992)  

주석 6) "총을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종류의 기술도 버터를 만드는데 소용되지 않는다."라는 비유가 말해 주듯이 미

국의 산업 기술 정책이 소수의 펜타곤 고위 관리 집단과 산업 전체중 극히 일부를 이루고 있는 첨단 산업 부문에 맡

겨졌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Markusen & Yudken(1992) 참조  

주석 7) 국방 연구개발과 민간 연구개발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1990)를 들 수 있지만, "Dual-Use"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김진현(1992), 홍성범(1992), 홍

성범.송위진(1993), 정근모(1993), 김철환(1993), 최우열(1993) 등이다.  

주석 8) 이러한 입장이 잘 나타나 있는 최근의 주장은 조순경(1993)이다. 논지의 핵심은 첫째, 민군 겸용 기술 개발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이 특수 군사적 목적과 지나친 비밀주의로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둘째, "Dual-Use" 패

러다임 아래서 실질적인 연구의 초점은 얼마 안되는 몇몇 중점적 분야에만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군수 산

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기술 정책은 특정 부문의 기술 경쟁력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산업 기술 경쟁력 강

화는 기대하기 힘들고, 핵심 첨단 부문에의 연구개발 집중은 제한된 국내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

이다. 기술 개발 측면에서 C3I보다는 환경 기술, 인공지능, 레이다용 신소재보다는 무공해 소재 등 인간 복지를 위

한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석 9) 우리별 2호의 기술 수준은 ADD의 '80년대 초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한편 ADD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

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간접적인 기술 축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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